
너무 춥다

지난 며칠은 정말 추웠다.  동부에서 입던 두꺼운 코트를 꺼내 입을 수밖에 없었다.  아침에 나가면 밖에 

주차해 놓은 차에 얼음이 얼어 차문을 열수 없을 정도였다.  이곳 날씨도 많이 변하는 것 같다.  미국 북서부라고 

하면 겨울에 비가 오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추었는가? 나의 기억을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만 운전을 

하면 자동차에서 히터가 나와서 곧 추었다는 것을 잊게 된다.  차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따뜻하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춥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전염병으로 춥고 경제적은 어려움으로 떨릴 때가 

많아졌다.  외롭고 우울하다는 말이 이제는 그리 크게 들리지 않는 세상에 산다. 그 이유는 전부가 우울하고 

외롭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앞에 밝은 빛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얼마 후면 달에 기지를 만든다고 한다.  무엇 때문일까?  앞으로 우주에 제임스 웹 만원경이 

제대로 작동하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우주 더 멀리를 선명하게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소망이 생길까? 

답은 전부 아니다.  춥고 떨리고 외롭고 우울한 것은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나 차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되듯이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에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추운 겨울도 춥지 않고 우울한 것도 외로운 것도 

그리고 두려운 것도 전부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주의 한정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자녀들은 죽으면 그 때부터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때에도 두꺼운 옷이 필요할까?  아닐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 한 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은 너무 

추워서 그리고 전염병이 때를 따라 심해서 집안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곳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가지는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현실이 여러 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가 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걱정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이고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믿음으로는 천국시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요한복음 14장 1-2절)라고 말씀하신다. 그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믿음으로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 너무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그 모든 것을 나 혼자 이기려니 힘이 든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때가 가까우니 소망이 생긴다.  그 마음으로 살면 믿음이다.  힘을 내자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자 그것이 우리의  살길이다. 


